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융복합시대가 도래한 한국 사회는 첫인상, 얼굴이미

지, 외모지상주의, 루키즘 등 서양의 문화를 수용함에 따

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1-3].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외국

의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Hamermesh & Biddle은

중소기업 직장인의 얼굴이미지효능감이 직무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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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167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여, 얼굴이미지효능감

과 직무만족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중소기업 직장인의 얼굴이미지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이미지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관리능력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는 정적인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관리능력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얼굴이미지효능

감의 하위영역인 인식태도와 직무만족간의 관계는 정적인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 직장인의 얼굴이미지효능감

의 하위영역인 관리능력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얼굴이미지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인식태도

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얼굴이미지효능감의 하위영역인 표현자신감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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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cial image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a sample of 167 workers in SM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SME workers' face image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anagement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which is a sub - area of ​​facial 

image efficacy.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management ability, the higher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attitude and job satisfaction, which is a sub - area of ​

​face image efficacy. Second, management ability, which is a sub - area of ​​face image efficacy of SME worker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e sub - domain of face image efficacy has no effect on 

job satisfaction, Expression confidence, which is a sub-domain of image efficac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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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외모이미지가 연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보통적인 사람보다, 보통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균 3～4%

정도더 높은 연봉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이되었다[4],

Engemann & Owyang의 연구에서는 Fortune이 선정한

500개의 우수기업 CEO의 키를 조사한 결과, CEO 남자

들의 키가 미국남자의 평균키보다 3인치정도 크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5]. 또한 외모와 급여에는 높은 상관관계

가 존재함을 밝혔는데, 잘생긴 사람들의 급여는 보통 사

람들에 비해 5% 많았으며, 못생긴 사람들의급여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9%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Judge & Cable은 구직자의신장(height) 또한 승진

결정, 선발 고용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

과를 보였다[6]. 이러한 결과에서 제시하듯이 기업에서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자기이미지에 따라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

으면 그만큼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직무만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요소가 바로 직장

구성원이다. 조직 안에 조직원들의 이미지를 진단하고

명품화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조직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송은영은 외모가 한국 사회에 경쟁

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중소기업 직원들의 첫인상이

좋을때 사람들간의 관계가 좋아지며, 이로 인해 성공, 성

취감, 행복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보았다[7]. 직원

들의 성공은 바로 직무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아주 중요

한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디딤돌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장인들 대상으로 얼굴

이미지효능감과 연계된 직장생활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교육, 그리고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들을 대상으로 얼굴이미지효능감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가 어떠한지, 중소기업 직장인의 얼굴이미지효능감이 직

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중소기업

조직의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문제

연구문제1. 중소기업 직장인의 얼굴이미지효능감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중소기업 직장인의 얼굴이미지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얼굴이미지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신체와 관련된 과제를 개인의

지각된 능력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효능감과는 다

르게 해석된다[8,9]. Ryckman, Robbins, Thornton과

Cantrell은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인지된 신체능력, 신체

적 자기표현자신감으로 구분하였다[10].

얼굴이미지효능감이라는 용어는 송은영에 의해서 처

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자기효능감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1]. 얼굴이미지효능감이란 얼굴이미지를 소개할 수 있

는 능력에 대한 심리적․기능적인 자신감과 주관적 평가

수준을 말한다. 또한 얼굴이미지효능감은 인지적으로 자

신감을 갖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얼굴을 표현한 능력에

대한 평가이므로, 내적이미지정도와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킬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얼굴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로는 이미지메

이킹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이 향상되

고[12], 얼굴을 관리하는 메이크업을 통하여 자신감이 향

상되며, 신체적 매력수준이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3].

따라서 얼굴이미지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적으

로 자존감과 긍정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외적으로는 자

기이미지에 적합하면서 동시에 시간과 장소 및 상황에

맞는 표현방법을 공부하고 익히고 하여 표현능력 및 자

신감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11].

2.2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아직 까지 일치된 개념은 없으

나 여러 학자들의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직무만족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Osborn은 직무만족이란 “동료관계, 직무과업, 작업조

건 등 여러 측면에 대한개인의긍정적혹은부정적인느

낌의 정도”라고 하였으며[14], Porter & Steers는 직무만

족을 “실제로 얻은 보상이 노력에 비해 정당하다고 인지

되는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황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15].

Locke는 직무만족을 “개인 자신이 직무에 대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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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노력하여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인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16], Beatty

는 “직장 구성원이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촉진시키는 것

으로써, 각 개인별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로부터 얻

게 되는 기분 좋은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17].

직무만족이란 직무에 관한 태도의 한 가지로서 각 개

인의 직무, 직무경험 평가 시에발생하는 기분 좋고 긍정

적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한 구성원 자

신이 일에서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제공해준다고

믿는 정도를 반영한 것이다.

유병주는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기분 좋고 긍정적인 정서적상태로서 활동이나

행동이 아닌 상태라고 하였으며[18], 직무만족이란 직무

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서 한 직장 구성원의 직무나 직무

경험 평가 시에 발생하는 기분 좋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직장 한 구성원자신이 일에서 바

라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제공해준다고 믿는 정도를 반

영한 것이다. 황정은 외는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 각 개

개인의 직무자체 또는 구성원 주위의 환경과 관련해 개

인이 가지는 가치와 욕구, 그리고 신념이나 태도 등의 정

도가 개인의 차원에 따라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하였

다[19]. 용석현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들

이 현재의 직무에서 누릴 수 있는 임금, 승진기회, 성취

등과 같은 근무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감정적

표현이라고 하였다[20].

따라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직무만

족은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과제를수행하는 것

이 즐겁고 재미있는 긍정적 감정 상태라고 정의한다.

2.3 얼굴이미지효능감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미용 서비스업에서의 전략적인 얼굴관리 전략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질 좋은 전략적 활용이 높아지면 심리적 만족 요인도 따

라서 향상되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얼굴관리

전략이 직무만족의 대인관계적 만족에는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동조 적략과 전략적 활용이 높아

지면 대인관계적 만족 요인도 향상되어질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고, 얼굴관리 전략이보상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은 긍정적이며 동조전략과 전략적 활용이높아지면 보상

적 만족 요인도 상승되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11].

장홍은 호텔직원의 신체적인 매력의 만족도가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신체적인 매력 만족도

가 직무만족도에는 외모만족정도가 정적인 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유희는 개인과 직업 정체성에 맞는 적절한 얼굴관리

의 결과는 긍정적인 인상을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하고 근거 있는 믿음을

줌으로써 최종적인 경제적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다. 또한, 얼굴관리의 결과는 개인과 사회적 측면

으로는 ‘얼굴 프리미엄’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얼굴에

대한 왜곡된 자기인식이나 열등감, 외모관리행동 등을

수정하는 긍정적인 인식의 기회가 될 것이다. 외모지상

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자기주도

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직업적 성공을

위하여 중요한 프로페셔널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전략적인 얼굴관리는 직장인의 정신적 안정감,

사회․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

다[22].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 8월 1

일～8월 6일까지 6일간 설문배포및 회수 하였으며, 잘못

기입한 33명을 제외한 167명을 연구조사에 활용하였다.

표본추출법은 임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얼굴이미지효능감

이 척도는 황연경이가 개발한 얼굴이미지효능감을 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얼굴이미지효능감을 구성하는 하

위요인이관리능력, 인식태도, 표현자신감 총 3개의 하위

요인으로 총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23]. 전체신뢰도는

.70이다. 얼굴이미지효능감 하위영역별로 신뢰도는 관리

능력이 .73 . 인식태도는 .79, 표현자신감은 .72이다.

3.2.2 직무만족

이 척도는황연경이가 재구성한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3]. 신뢰도는 .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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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절차

이 연구의 연구절차는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실

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 직장인의 일반적인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1

을 해결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4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결과

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 10명(6.0%), 여자가 157

명(94.6%)이었으며, 결혼유무의 경우, 미혼이 103명

(61.3%), 기혼은 64명(38.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세

∼29세 69명(41.3%), 30세∼39세는 68명(40.7%), 40세∼

49세는 28명(16.8%), 50세이상 2명(1.2%)으로 나타났다.

급여는 1만원∼100만원은 6명(3.6%), 101만원∼200만원

은 143명(85.6%), 201만원∼300만원은 14명(8.4%), 301만

원∼400만원은 1명(0.6%), 401만원이상 3명(1.8%)으로

나타났다.

N %

gen
der

man 10 6.0

woman 157 94.0

sum 167 100.0

Marital
-
status

single 103 61.7

married 64 38.3

sum 167 100.0

age

20 to 29 years 69 41.3

30 to 39 years 68 40.7

40 to 49 years 28 16.8

Over 50 years 2 1.2

sum 167 100.0

salary

1∼1 million won 6 3.6

101∼2 million won 143 85.6

201∼30 million won 14 8.4

301∼4 million Yuan 1 0.6

More than 401 million won 3 1.8

sum 167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4. 연구결과

4.1 얼굴이미지효능감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중소기업 직장인의 얼굴이미지효능감과 직무만족간

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얼굴이미지효능

감의 하위영역인 관리능력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는 정적

인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관리능력이 높아질수록 직

무만족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얼굴이미지효능

감의 하위영역인 인식태도와 직무만족간의 관계는 정적

인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인식태도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얼굴이미지효능감

의 하위영역인 표현자신감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는 정적

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표현자신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Face
Image
efficacy

manageme
nt
ability

recognition
attitude

expression
Confidence

Job-Satisf
action

Face
Image
efficacy

1

manageme
nt
ability

.823** 1

recognition
attitude

803** .427** 1

expression
Confidence

.697** .400** .406** 1

Job-Satisfa
ction

.416** .274** .314** .431** 1

*p< .05, **p< .01, ***p< .001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face image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4.2 얼굴이미지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직장인의 얼굴이미지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14(R2=.14)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F값이

10.257로서 유의수준정도(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얼굴이미지효능감의 하위요

인인 관리능력이 직무만족에서 t값은 2.241으로서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하고, 얼굴이미지효능감의 하위요인

인 인식태도가 직무만족에서 t값은 1.456으로서 유의수

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이미지

효능감의 하위요인인 표현자신감이 직무만족에서 t값은

2.291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얼굴이미지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관리능력은 직

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얼

굴이미지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인식태도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얼굴이미지효능감

의 하위영역인 표현자신감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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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β t R2 adj R2 F

Constant 1.420 　 4.911***

.16 .14 10.257***

management
ability

.166 .188 2.241*

recognition
attitude

.108 .122 1.456

expression
Confidence

.199 .191 2.291*

*p< .05, **p< .01, ***p< .001

Table 3. The Effect of Facial Image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직장인의 얼굴이미지효능감과 직

무만족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중소기업 직장

인의 얼굴이미지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얼굴이미지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관리능력과 직

무만족간의 관계는 정적인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관

리능력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

미한다. 얼굴이미지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인식태도와 직

무만족간의 관계는 정적인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 직장인의 얼굴이미지효능감의 하위영

역인 관리능력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얼굴이미지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인식태

도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얼굴이미지효능감의 하위영역인 표현자신감은 직무만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제언

첫째, 중소기업 직장인의 얼굴이미지효능감을 향상시

키기 위한 다양한 변인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얼굴이미지효능감이 상승할수록 직무만족에 긍

정적인 역할 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미지효능감에 관

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중소기업에 운영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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